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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톳등해조류풍부하고맛일품…청년들돌아오는어촌

진도굴포마을은바다와비옥한토지가주는풍요로움을간직하고있는작은어촌마을이다.마을주택주변을둘러싸고있는논밭과마을앞굴포나루(굴포항)의모습이아름답다.

바다와땅이주는넉넉함에늘감사한마음

젊은이들많아활력넘치는어촌꿈꾸지요

김재명어촌계장

청년들이돌아오는어촌,활력이넘치

는어촌으로변화를꿈꾸고있습니다.

김재명(75) 굴포마을 어촌계장은 굴

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언제부터 바닷일을 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군에입대해군생활을했던 3년

을제외하고는늘바다에서놀았고,바다

에서일했다.

김계장은 풍요로운바다와비옥한땅

이있는굴포마을주민들은이웃들과나

누고주고받는정을가지고있다며 내

세울만한게없는마을이지만따뜻한마

음만큼은최고다라고말했다.

굴포마을어촌계는63가구200여명으

로이들은주로멸치잡이나톳, 미역,김

을 양식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인근바다는영양염류가풍부해김

과톳등해조류의품질은물론,맛도뛰

어나다.최근에는도시로떠났던청년들

이마을로돌아오면서논밭농사도제법

이뤄지고있다.농촌지역고령화로일손

이부족해놀고있던땅을청년들이돌아

와다시일구면서마을에새로운활력을

불어넣고있다.

그는 마을을떠나도시에서생활하던

청년들이가업을이어가기위해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며 다른 농어촌마을과

다르게청년들이많다는것이가장큰장

점이라고말했다.

굴포마을주민들은특별할것도, 대단

할것도없는작은어촌마을이지만바다

와땅이주는넉넉함에늘감사한마음을

품고살고있다.

김재명계장은 우리주민들은자신들

이생산하는수산물과농산물에대한자

부심은그누구에게도뒤쳐지지않는다

며 굴포마을김과톳, 미역을비롯한수

산물과농산물애용에많은관심부탁드

린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삼별초배중손장군최후맞은역사아픔간직

비옥한토지에인심후하고남도의情가득

고사리와함께푹우려낸 졸복탕 숙취해소탁월

물이빠진간조에맞춰굴포나루갯벌에서주민이낙지를잡고있다.굴포마을인근바

다에서는낙지와졸복,간재미등다양한어종이풍부하게서식하고있다.

굴포마을주민들은바다와땅이주는풍요로움에감사함을품고살고있다. 마을인근

바다에서잡힌물고기를말리는모습이소박한어촌의분위기를잘나타내고있다.

아무 것도 없는 적막함이 오히려 이 마

을을빛나게한다.흔한카페도, 군것질거

리를 집어들 구멍가게도 없었다. 지나는

주민조차 몇 없는 작은 어촌마을. 고요한

굴포나루를 걷는 게 즐거웠고, 둥그러니

앉아들이켰던 졸복탕 한그릇이진한여

운을남겼다.

진도군 임회면의 굴포마을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진도라는 섬 자체

가그렇다.고려를세운태조왕건은마지

막까지저항하던후백제의군사들을진도

에서격파했고,원나라(몽골)에항전한삼

별초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 굴

포마을이기도하다.조선시대로넘어와서

도 진도는 왜군의 모진 침략을 견뎌야 했

다. 임진왜란 당시 전략상 요충지인 진도

에 상륙한 왜군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

다.

진도는 예부터 유배지로 알려져 있다.

진도는 다른 섬들과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있는토지가많고섬주변수산물도풍

부했다. 유배를 당했다고 해도 다시 관직

에 오르는 이들은 늘 세력을 유지하고 있

었고, 주민들은 뱃놈, 섬놈이라는 천시에

온갖고초를겪었다.

각종전란과양반들의전횡에이곳의사

람들은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다. 남정네

나 아녀자나 전쟁의 상처를 피해갈 수 없

었다. 그렇게 쌓인 설움은 한 맺힌 창

(唱)과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씻김굿으

로승화됐다.

굴포마을역시동쪽과남쪽으로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으로 토지도 비옥하

다.마을주민들은주로톳과미역,김양식

등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도 짓고 있

다. 대파와 봄동, 월동배추가 주작물이

다.

굴포라는 마을의 이름도 일제시대 때

붙여졌다고 한다. 일본군은 마을 뒷산에

굴을 파놓았는데, 갯포가에 굴이 파여 있

다는뜻에서굴포라는지명으로불리게됐

다고전해진다.

후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수세기

에 걸친 한을 품고 있지만 주민들에게선

그런모습은볼수없다.낯선이방인에게

도살갑게말을건네주고, 음식도후하게

내준다. 비옥함이주는넉넉한남도의정

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배중손사당이다. 배중손은삼별초

의 지휘관이었던 장군으로, 야별초지유

(夜別抄指諭)들을포섭해 1270년삼별초

항쟁을이끌었던인물이다.진도로남천한

후진도정권을유지하는동안수령으로추

대됐다.

당시독자적인정부를수립하고강렬하

게저항했던삼별초는정부수립 3일후진

도로 항전의 거점을 옮긴다. 진도에 용장

산성을만들고진도를황도(皇都)라부르

며 장기항전을 벌였다. 고려와 몽골의 연

합군의공격을수차례버텨내던삼별초는

1271년 5월대군을이끌고출동한여몽연

합군에게 결국 패한다. 이때 배중손도 굴

포마을인근에서전사한것으로전해지고

있다.

배중손사당에는삼별초군을호령하며

여몽연합군과대항하던배중손장군의동

상이 근엄하게 서있다. 굴포항을 바라보

며서있는배장군의동상옆에는늠름하

게뻗은소나무한그루가멋들어지게서

있다.

굴포마을을방문하면빼놓지말고먹어

야할음식이또있다. 굴포나루(굴포항)

에 있는 굴포식당이다. 이 식당은 졸복

탕 전문점이다. 음식점은허름하다. 음식

점인지동네구멍가게인지정체를모를정

도다. 작은 복어인 졸복(쫄복)을 우려낸

졸복탕만팔고있는데, 인근지역에서는

이름난맛집이다.

물건을파는공간과주인이거주하는방

이딸려있다.이주인이살던방들이곧손

님들이 앉는 공간이다. 예전 가족들이 둥

그러니 둘러 앉아 식사를 하던, 꽃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진 밥상이 놓인다. 그 위로

온갖 젓갈과 각종 김치 등 밑반찬이 깔린

다. 탕도탕이지만이반찬들의맛이일품

이다.진도주민들의밥상,남도서민들의

밥상을꼽자면딱이집의한상을꼽고싶

을정도다.

반찬을맛보느라밥반공기를비울무렵

졸복탕이나온다.맑은복지리(복탕)으로

해장을즐기는애주가들도졸복탕을맛보

긴 힘들다. 졸복은 숙취해소에 최고의 음

식으로꼽힌다.특히,이집의졸복은주인

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아온다. 싱싱함

은말할것이없다.

독특하게도 굴포식당의 졸복탕은 맑은

형태의 다른 복탕과 모양새가 다르다. 고

사리와 함께 푹 우려낸 이 집의 졸복탕은

얼마나오랫동안우려냈는지국물이뽀얗

게 올라왔다. 여기에 파를 듬북 썰어넣은

양념장을더해주면시원하고도칼칼한졸

복탕을맛볼수있다.일반탕과달리국물

이 진하고 점성이 있어 어죽과 그 형태가

닮았다.주인장이내오는파김치를곁들였

을때맛의정점을찍는다.

배중손사당과졸복탕을맛보는것외에

도 주변 마을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

다.워낙고요한마을인탓에바로앞굴포

나루를 여유롭게 걷는 것도 제법 운치가

있고,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주변 마을을

둘러보는것도또흥미롭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인 웃굴포와 아랫굴

포를 비롯해 염밭이 있다고 이름이 붙은

염전, 도적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도적

골,서당이있었다고붙여진서당골마을이

자리하고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제10호

찾아오시는길

▶승용차

한남IC →경부고속도로→논산천

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

영암IC →호등교차로(화원방면) →

녹진교차로(진도타워방면)→진도군

→임회면→굴포마을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진도공

용터미널(4시간40분) →진도공용터

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행버스승차(36분이동)→굴포

마을정류장하차→ 굴포마을

▶열차

KTX용산역→목포역(2시간15분)

→목포역정류장200, 1A, 1-2버스승

차(13분 이동)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

동(6분)→ 진도공용터미널(1시간10

분)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

동(1분) → 팽목, 서망행 버스 승차

(36분이동)→굴포마을정류장하차

→ 굴포마을


